
추석을 맞아 이현이와 다현이는 선물로 자전거를
받기로 했어요. 가족이 다 같이 가게로 가서 자전거
를 골랐지요. 다현이에게는 중고자전거를 사주기로
했어요. 다현이는 보조바퀴가 달린 것을 타다가 그
걸 떼고는 처음 타는 거예요. 그러니 중고자전거로
연습을하라는것이지요. 
그런데자전거상점주인아저씨가다현이걸로무

척 비싸고 좋은 걸 권했어요. 다현이도 그 자전거가
맘에 든다며 꼭 그걸 사겠다고 하고요. 망설이던 엄
마도다현이가애교떨며조르니그만마음이돌아섰
어요. 아빠는물론다현이편이었구요. 
“중고로연습시킨다고했잖아요.”
이현이만그렇게말했지요. 그런데아무한테도들

리지 않나 봐요. 다현이 자전거를 결정한 다음에야
이현이 자전거를 골랐어요. 이현이 것도 작년에 잃
어버린 것보다 훨씬 비싼 걸로 샀어요. 하지만 마음
에들지않았어요. 
아빠는다현이를잡아주고엄마는뒤에서잘탄다

고박수치며호들갑을떨었어요. 
이현이는잃어버린자전거가자꾸생각났어요. 그

자전거를 처음 샀을 때 아빠가 학교 운동장에서 잡
아주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었는데…. 자전거를
도둑맞으면서자기의행복도몽땅도둑맞았다고생
각했어요.
다음날 태권도 학원에서 갑자기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쓰라고편지지를나눠줬어요. 관장님은가끔
귀찮은 일을 시켜요. 지난번 어버이날도 썼는데, 추
석이라고또쓰는게말이되냐고요. 
아이들이안쓰려고하자관장님이솔직하게쓰면

된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이현이는 짤막하게 썼어
요. 
저녁 때 퇴근한 엄마한테 다현이가 사과 두 알을

꺼냈어요. 편지랑 함께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좋아하는사과를샀대요. 
‘나아주셔서 고맘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뻐해 주
셔서 또 고맘습니다. 이다음에 꼭 갑을게요. 사랑해
요.’
“어이구, 글씨도죄다틀렸네.”
“왜 남의 편지를 보고 난리야. 형은 편지라도 썼
어?”
엄마가 이현이를 쳐다보네요. 이현이는 마지못해

편지를꺼냅니다. 
‘엄마아빠, 솔직히말하면저는두분을별로좋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길러주셔서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편지를보고엄마가눈을빠르게깜빡깜빡했어요.

화가 나는데 참을 때 하는 행동이지요. 이현이는 조
금후회가됐지만어쩔수없었어요.

“편지에싸인받아오래요.”
엄마는 다현이 편지에는 싸인을 해주더니 이현이

편지는계속뚫어져라쳐다만봐요.
이현이는 싸인 받는 걸 포기하고 방에 가서 컴퓨

터를켰어요. 요즘에좋은건이것밖에없어요. 닌텐
도 게임기를 그렇게 사달라고 졸라도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엄마휴대폰으로게임을했더니3
만원이나나온거예요. 결국엄청혼나고두달치용
돈을 합해 물어내야 했어요. 닌텐도도 안사주고 휴
대폰도 안사주면서, 도대체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
어요.
두구두구두구, 게임안에서전사들이싸우기시작

해요. 그때문이열리더니다현이가쏙들어왔어요.
“형아, 내가엄마선물로사준사과무쟈게맛있다.
하나먹어봐.”
그러면서 이현이에게 깎은 사과 접시를 내밀었어

요. 순간이현이는화가치밀었어요.  
“너나약올리는거냐?”
이현이가사과한쪽을잡아채서집어던졌어요.

“왜그래?”

“너나많이처먹어라.”
소리를지르면서싸우자엄마가문을열었어요. 
“둘다나와.”
다현이도 세게 맞았지만 제가 더 세게 맞았어요.

아무래도아까준편지때문인것같아요.  이현이눈
에서눈물이찔끔나왔어요. 
“다필요없어. 너희들이집에안들어오는게엄마
한테는선물이야!”
이현이는침대에누워곰곰이생각했어요. 
처음에는억울한마음이들었어요. 그래서화가났

지요. 다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조금 생겼어요. 그렇
지만 화는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짜증이 났어요. 짜
증은 안개처럼 점점 퍼지더니 세상을 다 덮어버리
고, 모든것이다싫어졌어요. 
이현이는이불을얼굴까지푹쓰고잠이들었어요. 
조금 뒤에 문이 살짝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이현이의빨갛게부어오른손바닥을붙들고
곁에앉았어요.
“이현이는 사춘기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을 조절
하지 못하는 건데…. 이해해줘야 하는데…. 미안해,

정말.”

다현이는이상한소리때문에잠이깼어요. 이층침
대의 위쪽을 쓰는 다현이는 고개를 쑥 빼서 아래쪽
의형아를쳐다보았어요. 이현이가심각한분위기로
침대사다리를손가락으로튕기고있었어요. 
왜 형이 저렇게 똥폼을 잡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물어보면‘네가무슨상관이냐’고난리를칠
것같아서참았지요. 
다현이가식탁에앉자엄마가작은소리로말했어

요.
“형아, 어제일때문에화난것같지?”
다현이는어제의일이뭔지기억하려고애썼어요.

어제 내가 엄마한테 사과와 편지를 선물했고, 엄마
가나를꼭안아줬어요. 엄마가그렇게나를꼬옥안
아주면 참 좋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따듯해지는
것같아요. 그런데, 형아는왜화가난거지? 
그런다현이를보고엄마가웃었어요.

“어쩜형제가이렇게다를까. 한놈은너무예민해
서문제, 또한놈은저좋은것만기억하고나쁜것

은다잊어버려서문제.”
아맞아. 형하고싸워서엄마한테손바닥을맞았지

요. 그런데어제일을왜아침까지기억해서화를내
는걸까요?
이현이는제일좋아하는청국장찌개도안먹고학

교에갔어요. 
다현이도불편한마음이들어서밥을조금만먹으

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벼 먹다보니 맛있어서 한 그
릇을싹비웠어요. 
이현이가먼저학교에가서다현이도혼자서학교

에가요. 아침마다밥한그릇씩꼭해치우는뚱땡이
형아가 밥을 안 먹었으니 얼마나 배고플까, 좀 걱정
이 됐어요. 주머니에서 막대사탕 하나가 나왔어요.
이거라도줬으면좋았을텐데.
다현이는할수없이사탕을제입에넣었어요. 와,

끝내주는 딸기 맛이에요. 사탕이 혀에서 녹듯이 다
현이가형을걱정하는마음도금세녹아서없어져버
렸어요.
다현이는형이랑같은시간에태권도를하는것을

다행이라고생각했어요. 하지만품띠가다르니수업
은 서로 다른 층에서 해요. 다현이는 수업이 끝나자
마자 후다닥 뛰어나가 형을 기다렸어요. 느릿느릿
나오던이현이가동생을본척만척하고는걸어갔어
요. 그런데 작업실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예요. 
“형아, 어디가는거야?”
이현이가휙돌아보았어요.
“오늘형아는집에안들어갈거다.”
“밤에까지? 그럼어디서잘건데?”
이현이는어깨를위로스윽들었다내려놓았어요. 
“근데형아, 왜집에안가는건데?”
“엄마가어제집에들어오지말라고했잖아.”
“그럼형아, 어디로갈거야?”
다현이눈이갑자기초롱초롱해졌어요. 어디재밌

는데로가면따라갈생각이었지요. 
“엄마는나만미워해. 그러니까넌얼른작업실로
가.”
이현이가성큼성큼저만큼걸어가버렸어요. 치사

해서 안 따라가겠다고 생각한 다현이는 막 뛰어서
아빠의 작업실로 갔어요. 아빠는 두 명의 후배와 만
화작업실에서 일을 해요. 엄마의 퇴근이 늦어서 아
이들은주로삼촌들과아빠와같이저녁을먹어요.
“아빠, 큰일났어. 형아가말이야. 오늘집에안들
어온대.”
다현이는아빠가충격을받을거라생각했어요. 그

런데아빠는이렇게만물어보네요.
“잘데는있대?”
“잘몰라. 혹시모르니까승준이형아네집에전화
한번해봐.”
“배고프면들어오겠지.”
아빠는걱정도안되는지천하태평이에요. 
저녁을 다 먹었는데도 이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

자전거 도둑이 행복까지 훔쳐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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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형제

<삽화=스튜디오돌>

인인터터넷넷쇼쇼핑핑몰몰 만만행행화화를를검검색색해해보보세세요요

K 샌달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동깔창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조각무명

가격20,000원
●사이즈 : 230-280

초극세사

동99%
실 리 콘

지압·동깔창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4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검정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문문의의및및주주문문전전화화 ::0022))773333--55771155,,001111--99000000--55771155
■ 입입금금계계좌좌 : 농농협협 006633--1122--225500442277 ((구구자자민민)) 합합장장

상표등록614981호, 디자인등록0407120호, 발명특허0554383호

수제화고무신코 만행화

지압슬리퍼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 가격 : 6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삼보에귀의하옵고
부처님의자비의광명이온누리에비추어중생들의소원성취이루도록발원하옵니다.

준비비용일체일본에서부담

1. 불자보살님들여러분이인도
하여주시며, 형제같이지낼분

2. 본인이여러남자선을보고
자유로선택하여결정함. 

3. 3개월까지무료침식제공

4. 일본은불교국가라불자우대

5. 우리도넓은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중과년한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남₩여
(가족사항자세히기입할것)

1.명함판 사진 1매
2.자기소개이력서(상세히)
3.직장자택유무

신청
방법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
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신청서류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 결혼정보 초 혼·재 혼 -
중국(한족)아가씨신랑한사람당신부열명의선을보고일일이궁합을보고
궁합이좋은아가씨자택방문하여부모들을만나보고사는모습과미진한
점등을묻고살펴서완전무결하도록최선을다하고있음 (스님의직접통역하에)

□□ 의의심심점점이이 있있으으신신 분분먼먼저저 중중국국에에 결결혼혼한한 신신랑랑들들과과 연연결결하하여여 투투명명하하게게
연연결결도도 하하여여 드드립립니니다다.. ((원원하하시시는는 분분들들께께))

□□ 한한족족은은 태태국국,, 필필리리핀핀,, 베베트트남남 아아가가씨씨들들과과 똑똑같같습습니니다다.. 
우우리리말말을을 전전혀혀 모모르르니니까까 ((한한국국말말을을 나나오오면면 가가르르쳐쳐야야 합합니니다다))

□□ 자격 :직장이있는자, 전세방이라도있는자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䧗䧗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짝지어주기운동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